
독자마당

백혜영

-

<문화가 산책>의 ‘클래식 음악과 가까워지기’라는 글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. 몇 년 전 피아니스트의 거

장 백건우의 연주회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참 인상 깊게 들어서 그때부터 클래식에 조금 관심을 가

지게 됐지만, 생각보다 연주회에 갈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. 평상시에는 클래식을 라디오나 음반을 사

서 들어야 하는데, 사려고 보면 한두 곡 정도만 알고 나머지는 모르는 곡이 많아서 사게 되지 않더군

요. 이대로 클래식과는 거리가 멀어지는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글을 통해 쉽게 접근하는 방법을 

알게 되어 참 좋아요. 라디오로 들을 때는 귓가에 머무르게 하고 집에서 들을 때도 생활 속에서 녹인다

라고 생각하라는 말 명심할게요. 유익한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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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상 언론피해구제를 위해 오늘도 알차게 힘써주시는 이들의 목소리를 담은 「언론 사람」을 보면

서 늘 든든하게 느끼고 있습니다. 이번 호도 모든 기사들이 한결 같이 유익하고 좋은 내용이었지만, 그 

중에서도 특히 <신 동의보감>에 소개된 ‘발효식품과 유익균’을 정말 유익하게 읽었습니다. 사람은 절대

로 혼자서 살 수 없듯이 우리 몸은 유익균이 필요한데 이를 발효식품에서 찾아볼 수 있고, 그것을 섭

취함으로써 우리 몸은 더욱 건강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. 이는 언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. 언

론이 없다면 우리 사회는 썩어들어 갈 겁니다. 하지만 너무 과해도 문제라고 봅니다. 항상 우리 사회에 

유익한 언론이 생기도록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유익한 발효식품이 돼주세요!!

언론중재위원회는 

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

기다리고 있습니다. 

「언론 사람」을 읽고 나서 

느낀 점 등을 성명, 연락처와 함께 

이메일(pac_news@pac.or.kr)로 

보내주세요. 

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

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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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러분과 친구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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